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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-7  100대 명산 방장산 관광자원화 사업

추진부서
(사업주체)

산림공원과
(고창군) 팀장  문 웅

(2584) 담당자 모아라
(2605) 추진율

전체대비 23년대비

100% 100%

구    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

2022 사업 준비 단계 ∘ 국유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

2023 사업 추진 단계

∘ 양고살재 진입 등산로(급경사 구간) 정비 완료  

(2023. 06.)

∘ 방장산(억새봉) 전망대 및 망원경 설치 완료  

(2023. 06.)

∘ 기타 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 완료(2023. 06.)

∘ 양고살재 진입로 배수 개선사업 완료(2023. 10.)

Ⅰ  위치도 (조감도)

Ⅱ  사업개요

  ❍ 위    치 : 방장산 일원(고창읍·신림면 일원)
    - 양고살재, 방장사, 갈미봉, 문너머재, 억새봉, 고창고개, 봉수대삼거리, 노적봉 등

  ❍ 사업기간 : 2022. 11 ∼ 2026. 11

  ❍ 사 업 비 : 480백만원(도비 220  군비 260)

  ❍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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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양고살재 등산로(급경사 구간) 정비 : 로프난간 및 야자매트(L=600m), 배수개선사업
    - 방장산(억새봉) 숲길 전망대 설치사업 : 팔각정 및 망원경 설치
    - 기타 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 : 로프난간, 벤치, 이정표, 안내도, 제초작업 등
    - 패러글라이딩 및 산악 자전거 이용자 편의 임도 정비
    - 등산객 이용 불편사항 개선 및 유지관리

  ❍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      사업비
 연도

재원별 예산

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

총 액 480 - 220 260 -

2022 60 - 30 30 -

2023 240 - 100 140 -

2024 60 - 30 30 -

2025 60 - 30 30 -

2026 60 - 30 30 -

임기후 - - - - -

Ⅲ  지금까지 추진상황

 ❍ 국유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3. 05.

 ❍ 양고살재 진입 등산로(급경사 구간) 정비 완료 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3. 06.

 ❍ 방장산(억새봉) 전망대 및 망원경 설치 완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3. 06.

 ❍ 기타 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 완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3. 06.

 ❍ 양고살재 진입로 배수 개선사업 완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3. 10.

Ⅳ  향후 추진계획

 ❍ 산악 레포츠 이용자 편의 임도 정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4.∼2026.

 ❍ 등산객 이용 불편사항 개선 및 유지관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4.∼2026.

 ❍ 산림 관광자원 신규 발굴 및 추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24.∼20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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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  공약사업 관련 홍보사항 

고창군, 방장산 숲길 전망대 및 등산로 정비 완료

[더코리아-전북 고창] 김동현 기자   등록 2023.07.17. 00:58

고창군이 상반기 방장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길 전망대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.
등산로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정비하고, 훼손된 등의자 등 편
의시설 교체, 급경사로 위험한 양고살재 등 5개소에 안전로프 난간과 야자매트를 설치했다.
등산객을 위협하는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등 방문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방장산을 등산
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했다.
또 방장산 억새봉(해발 636m)에 숲길 전망대(팔각정)와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해 억새봉을 방문
하는 등산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과 고창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
물할 수 있게 됐다.
고창군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방장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방문자들에게 더 나은 산림
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 




